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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the Church! And happy birthday to mission! Pentecost traditionally is considered the 
birthday of the Church when, 50 days after Passover, the disciples and the Virgin Mary gathered in the Upper 
Room, the same place Jesus instituted the Eucharist at the Last Supper. Originally, Jews celebrated Pentecost 
(the name mean fifty) to thank God for the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 Later it commemorated the giving 
of the Law to Moses on Mt. Sinai. Both of these events are contained in what happened to the disciples on that 
day. They had gone through the terrible crucifix-
ion and death of Jesus. They struggled to believe 
and understand the stories of people who claimed 
to have encountered the Risen Christ. They 
themselves saw him and received instruction 
from him. But when he left them a second time 
at his Ascension, they lacked one thing: the cour-
age given by the Holy Spirit to go out and pro-
claim the good news to everyone. 
 
 Having received the Holy Spirit as a mighty 
wind and tongues of fire, the disciples go out into 
the world to give witness to Jesus. Thus, the first 
response to receiving the Holy Spirit is to leave 
the Upper Room, and go out to all nations to 
share the good news. This, despite risking their 
lives to declare “Jesus is Lord!” In response, 
many people converted to the gospel and came 
together with other believers to worship and 
praiseJesus. And here’s the good news for us: 
That same Holy Spirit that was poured forth up-
on the apostles 2,000 years ago has been given to 
us. It is wonderful to come together to praise 
God, but the Holy Spirit’s power is only fully 
realized when we go forth beyond our comfort 
zone to other people of different races and vari-
ous economic and social classes to create a new 
Chosen People. The Church doesn’t have a mis-
sion; the mission has a church. 

By Fr. Joseph Veneroso, M.M.  

Birthday of Mission  
< Pentecost Sunday > 

 

부속가 <성령 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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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원 요한 부제 

성령 강림 대축일 

 성 교회는 주님 부활 50일째 되는 오늘을 성령강림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호를 그을 때 

또 매 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성령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느

님을 믿습니다.  교부들은 성령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

하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 사이의 온전

한 사랑이 성령하느님이시다’ 라고요.  오늘 성서 말씀

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성부께로 가신 후 우리에

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

니다.    
 

 오늘 미사의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 부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

니다.  불꽃모양의 혀들이 각 사도들 위에 내려앉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

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의 다른 지방에서 온 사

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
약의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혼란으로 서로를 이해

하지 못해 탑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성령

의 강림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

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공동체로서 사

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 날이 교회의 시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Pentecost) 유다인

들에게는 이집트 탈출50일 후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일입

니다.  사도행전이 이날을 성령강림의 날로 전하는 것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신앙

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에서 성령 하느님의 중심적 역활을 상기시켜주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

르침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주시

기 때문입니다. (요한 16:13)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를 움직여 주님의 가

르침을 실천하게 하고 또 그 선물을 이웃과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증언

하기 위해 박해와 순교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 바

로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지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도 많은 신자들

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봉사자들의 노고는 우리 성당 공동체의 발전에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가 놓고 있던 제자들, 체
포되신 스승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신 주님의 첫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십자가형을 당하신 바로 그분이심

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문이 잠겨있었는데 예수님

께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말은 예수님의 몸이 더

이상 과거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 다시 말해 영

광스럽게 되신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

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이다.”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빗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그들을 성령이 충만한 하느님의 자녀로 재창조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명력을 받은 사람

은 상처를 치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공동체의 

일치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세례성사를 통한 죄의 사함과 고백성사를 통한 죄의 

용서도 포함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와 용서에 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

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보며 하느님께 가

까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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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남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

럼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

다.  용서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가

장 중요한 이것들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

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통해 배

우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

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

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겠습

니다.  

 오늘은 5월 31일 성령강림 대축일이며 지난 50일

간의 부활 기간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오월 

성모 성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사순 3주일인 3

월 15일 이후에 성당에서 공적 미사가 없었는데 부

활을 지나고 부활절이 다 끝난 오늘도 여러분과 미사

를 못 드리니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큽니다.  

 

 대신 성령 강림 대축일 맞아 비록 차 안에서지만 강

복을 주며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드라이브스루(Drive-thru) 강복과 차가 없는 분들은 

걸어오셔서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 강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뉴욕주도 풀린다고 하니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본당도 준

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시고 대신 보호자이신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

들 스스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은  신비에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우

리에게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

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보여주신 파스카의 

신비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시작되는 연중 시기는 성령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연중 

시기를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

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전하

는 것이지만, 이렇게 직접 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간접적인 선교를 바탕으로 합니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고별사의 시작인 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

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

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5:34-35)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한 선교입니다. 

이 사랑의 삶은 예수님은 진리의 삶이라 말씀하십니

다.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

느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삶, 거룩한 삶으로 이끌

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스카의 신비로 아

버지께 영광을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아버

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에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동참하게 된

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평화의 원천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첫 말

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

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라.” (참고 요한 20:19-23) 

 

 평화의 원천인 성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도 모

르게 또는 알면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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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50년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1. 본당 관련 사진, 
2. 본당 관련 비디오, 
3.  본당 관련 기념 될 만한 글이나 물건등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

원회에서 전산 작업 후 다시 연락을 취해서 소장

하고 계신 자료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화답송            

 

 

영성체송                                                  

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일시: 5월 31일(오늘)  1 p.m. - 2 p.m.  

장소 : 성당 주차장과 사무실 옆 통로  

자동차 이동형 사제 강복시 주의사항입니다. 

1. 안내자, 안내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 

2. 본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음 

3. 강복을 받기 위해 창문을 열 때 마스크 착용 

4. 걸어와서 강복을 받는 신자는 성당 사무실 옆 

통로에서 대기  

5. 사무실 옆 통로에서 대기 시 사회적 거리두기

(2미터 간격)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  

으로 이끌어 줍니다.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십니다.  

 

 며칠 전 매일 보내드리는 사목단상에서 성령의 일

곱 가지 은사와 열매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성령칠은)은 슬기

(지혜), 통달(지식, 깨달음), 의견, 지식, 굳셈(용기), 

효경, 두려워함(경외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  갈라티아 신자에게 보

내는 서간에서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

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

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 

 

 성령 강림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코로나바이

러스로 피폐해지는 삶의 질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다

시 생기를 돋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성

령의 은사를 통하여 인내와 절제 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

라 우리가 신앙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 상황 극복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희망을 갖고 각자의 

삶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는 분명 극복하고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의료 전문

가들과 봉사자, 사회 관계자와 지도자, 사회 질서를 

위한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하는 상업 종사자, 그리고 사회 격리를 인내를 갖고 

잘 따라주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복음 전 부속가인 “성령 송

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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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0년 5월 31일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알 림 

유아세례 

10명 이내로 참석하는 유아세례가 가능합니다.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정정합니다. 

지난주 5월 24일(일) 주보에 나온 ‘성체조배 및 

기도 시 주의 사항’ 안에 공지된 장례미사는 장

례예식입니다. 현재 장례예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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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너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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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헌금 서비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사참석 및 성당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본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온

라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거나 GiveCentral 
헌금 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1) 문자메시지 이용 휴대폰의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내면 헌금 서비스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Submi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는 대, 소문자 상관 없습니다.)  
(방법 2)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이용 저희 퀸즈성당은 GiveCentral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로 퀸즈성당의 헌금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성당  

   홈페이지에도 헌금페이지가 링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방법 3) 체크를 성당 사무실로 보내기 카드 페이 혹은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우신 분은 체크를  

    사무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Check Payable to: St. Paul Church 주소: 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온라인 GiveCentral 헌금 페이지 가이드 
 

1. 링크 https://www.givecentral.org/location/696 로 퀸즈성

당 헌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링크가 안될 때는 give-
central 홈페이지 https://www.givecentral.org 에서 우측 

상단의 [FIND YOUR CHARITY] 오렌지버튼을 클릭합

니다. 찾기 박스에 zip code 11354 를 입력하면 St. Paul 
Chong Ha Sang Parish 헌금페이지가 나옵니다. 

2. 퀸즈성당 헌금페이지의 첫화면입니다. [View More]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헌금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헌금 서비스 안내                                                                                               2020년  5월  31일 

온라인 문자메세지 헌금 가이드  

1.  새 메시지 창을 열고 전화번호 218-332-7676 를 입력  

후 sunday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2. 헌금페이지 링크가 들어오면 클릭합니다.  
3. 퀸즈성당의 헌금 페이지가 열리면 필요한 정보를 정

확하게 입력합니다.  
4. 비공개를 원하시면 
Hide my name from 
everyone but the organ-
izer 박스에 체크해  주

세요. 이 박스에 체크

를 하지 않으면 내 이

름이 공개됩니다.  

        [Ongoing 을 선택했을 때]    [Custom 을 선택했을 때] 



3.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합니다. [Add More]를 클릭하여 다른 헌금서비스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헌금서비스를 모두 선택하

셨으면 [Add to my Gift Basket]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

니다.  
    • Amount 금액  

    • First Payment Date 날짜 (시작하는 날짜)   
 • Frequency 빈도 (One time 일회, Weekly 매주, Bi- 
weekly 격주, Monthly 매달, Quarterly 1 년에 4 번, 
Semi-annually 1 년에 2 번, Annually 1 년에 한번)  

 • End Date Type 종료일 방법 자동으로 계속하고 

싶을 땐 ongoing 을 클릭. 날짜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custom 을 클릭하여 Final Payment Date 종료

일을 설정한다.  
* one time 일회 지급을 선택하시면 종료일은 상관

없습니다.  
 

 
 
 
 
 
 
 
 
 
 
 
 
 
 
 
 
 
 
 
4. [Checkout] 버튼을 누르면 My Gift Basket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5. My Gift Basket 페이지에서 헌금 내역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헌금을 추가하고 싶으면 [Add 

More Gifts]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시고, [continue] 버튼을 

눌러 결제를 합니다.  

6. GiveCental 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새로 회원등록을 하시려면 [Complete Profile] 버튼

을 눌러 회원등록 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

다. 회원등록을 하시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음 방

문시 다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Guest]로 

결제 하시면 기입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7. 회원 등록을 하시면 상단의 MY ACCOUNT 에서 내 개인

정보,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성당 사무실로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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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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